
진정한자기로돌아가는것이참다운자기계발

#무엇이참다운성공인가
오늘날소위‘성공학’분야의토대를만든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힐, 벤자민플랭클린, 토마스에디
슨등은성공의의미와목적, 과정, 수단등을명확히
이해하고성취를이룬사람들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며, 그로인해 어떤
행복을 얻게 되며, 또 얻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재
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인생의 절반은 그 재능을 내
버리거나다른사람들에의해잊어버리고살아가기
마련이다. 가끔정상에도달했음에도좌절하는사람
들처럼자기안에있는본질로부터너무멀리벗어
나있음을뒤늦게발견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 참다운자기계발이란진정한자기로되돌

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기가 본래 원했던 일,
자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에 비중을 둘
것이고, 출세간에서는정신적인가치의획득에비중
을둘것이다. 세간과출세간이둘이아니요, 물질과
정신이둘이아니지만, 사람의행복은궁극적으로는
정신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
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바로 인식이라는 정신적인
과정을통해얻어지기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자아 완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고통의 소멸인 동시에 영원히 무
너지지 않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涅槃)을 지향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열반이‘지금여기’의삶을떠
나 다른 곳에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완전한 행복
은영원을담은‘지금’을떠나서는개념으로만존재
하기때문이다.

그래서열반을저멀리밖에서찾는이들을향해,
선사들은“지금 여기가 열반이다”고 일깨운다. 완
전한 행복인 열반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며,
그것은오직지금이순간에만존재한다. 탐진치삼
독의 불이 꺼질 때 증득되는 열반은 일체의 분별을
초월하기에,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최고의행복이며, 원인과결과와도상관이없다. 이
러한열반은항상눈앞에있기에, 故마하고사난다
스님은“행복의비밀은눈앞의현실에온통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고 말
한바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많다. 이혼, 불륜, 경제문제, 우울증등가지가지
의고민을안고사는사람들은하루한시가눈물로
얼룩진 삶이다. 지금 마주한 인간의 세상이 지옥이
나 아귀, 축생의 세상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고통의
국토로여겨지는것이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늘‘지

금여기’에마주한사람과일에최선을다하지못하
고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소중한 삶을 고통 속에서
허비한다는점이다. 후회와망설임, 절망, 갈망, 욕망
에휩싸여사는사람은늘주인이아닌‘손님같은번
뇌(客塵煩惱)’의노예가되어살수밖에없다.
행복은오랜노력을기울여얻어지는것이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
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여실하게 바라보면서
(如實知見)’감사하게사는마음에서시작된다. 매순
간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동
체대비(同體大悲)의마음으로충만한삶을살아간다
면, 어느새 행복의 파랑새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
는때가오지않을까.

#일과하나되어즐기는노동선
<성공하는사람들의일곱가지습관>의저자스티

븐코비(Steven Covey)와같은성공학의대가들은성
공한사람들의공통점으로일을즐기고거기에전력
투구한다는 점을 든다. 그들에게 있어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는과정이자즐거운취미나게임과도같은것
이다. 마치물속에서노니는물고기처럼자연스럽게
일과 하나되어 모든 생활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엄
청난성과물이나타나는것이다.
일상그대로가깨달음의생활임을강조하는선(禪)

은 생활선(生活禪), 노동선(勞動禪)을 제시함으로써
‘일을즐기라’는성공학의구호와모순되지않고, 오
히려일에더욱몰두할수있는방법까지제공한다.
선(禪)은중생과부처, 세간과출세간을둘로보지

않음으로써‘배고프면먹고졸리면잠자는’평상심
의삶을통한해탈을강조한다. 깨달음을‘물긷고나
무나르는’자질구레한일상사에까지연결시키고노
동과수행이둘이아닌재가수행의길을활짝열어
놓았던조사선의근본정신을안다면직장인도자신
감을갖고수행할수있을것이다. <환주청규(幻住淸
規)>는생활선을이렇게밝히고있다.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동정의 두 모습이
여여(如如)하게 같아야 하며 근원적인 본래심인 당
체(當體)는일체의경계를지양(초연)하도록해야한
다. 비록종일노동을하였지만, 아직노동하지않은
것처럼여여하도록해야한다.”

#자기계발의키워드‘일체유심조’
얼마전시중서점에서는<긍정의힘>과 <시크릿

>이라는자기계발서가베스트셀러로서단연화제가
되고있다. 각각‘믿는대로된다’‘생각이현실이된
다’는주제를가진두책은‘모든것은마음이만든
다’고하는일체유심조와일맥상통하는주제여서많
은불자들로부터도사랑을받고있다.
이는 <능엄경>에서“너희들은 왜 산하대지와 허

공이모두너희들의묘하게밝은참마음에서생겨난
것을모르느냐”고반문하신것처럼, 참마음[眞心]에
서일어난‘한생각[一念]’이우주를세웠다, 부수었
다하는비밀의열쇠임을말한것에다름아니다.
몇년전우승택삼성Fn Honor 호텔신라지점장이

쓴 <금강경-심상사성(心想事成: 마음먹은 대로 이
뤄진다)>이라는 책도 이러한 관점을 일깨운 책이었
다. 명나라 때 원료범(袁了凡) 거사가 <료범사훈(了
凡四訓)>에서 강조한“운명을 바꿔 마음먹은 일을
이룬다(改造命運心想事成)”는 유훈도 맥을 같이 한
다. 불교교리자체가이미2500년전에마음의잠재
력과 그 활용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
이다.
자기계발서에주로등장하는긍정적인마인드, 창

의성(머무는바없이마음내기), 배려와소통(以心傳
心), 비움과 내려놓음(放下着), 혁신(깨달음)과 리더
십, 몰입(止觀), 주고받음(自利橳他와인과법칙)의법
칙, 멘토링(인생의 선지식 역할) 등 핵심키워드들은
사실불교의가르침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많다.

#실천없는성공학은탐욕에불과
하지만 무수한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을 읽는

다하더라도대승적, 이타적인실천이없다면, 또다
른패배주의만을나을가능성이다분하다. 자기계발
서의 내용을 하나라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나와
남을함께살리는실천에매진한다면성공하지못할
사람이없을것이다.
백낙천거사가조과도림선사를친견하고“불도(佛道)

의대의(大義)가무엇인가요?”라고물었을때, 도림선사
는“모든악한일을하지말고선한행위를본받아서실
천하라”고했다. 이에백낙천거사는어이없다는표정
으로이렇게대답했다. “그건일곱살어린아이도압니
다.”그러자도림선사는“일곱살어린아이도알지만80
세어르신도제대로실천하지못한다네”라고말했다.
실천하지 않고 머리에만 저장해둔 명언과 가르침

은 번뇌이자 똥에 불과하다. 백장 선사는 <백장록>
에서“있다없다하는모든지견을쉬고모든탐욕을
쉬어낱낱이3구(三句) 밖으로뚫고지나면이를‘똥
을치웠다’고한다. 부처와보리를구하며, 있다없다
는등의모든법을구하면그것은똥을퍼들여오는
것이지똥을퍼낸다고하지는않는다”고하였다. 일
체의 고정관념과 견해를 잊고, 깨달음과 성공에 대
한 집착과 욕심, 기대마저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소중한일을당장실행에옮길때, 진리의가르
침들은똥이아닌보석으로빛을발할것이다.

김성우기자buddhapia5@hanmail.net

10여년전부터서점가에는처세와성공을주제로한자기계발서가베스트셀러를휩쓸고있다. IMF관리체제
이후장기적인불황으로직장내부의경쟁이심화되고실직자들이늘어남에따라경제난을돌파하기위한자
기계발서는꾸준한인기를끌고있다. 한마디로‘자기계발서코너는불황이란게없다’는말이들릴정도다.
자기계발이란자신을발전시키는모든행위라할수있다. 인생의성공과행복, 또는자아성취나깨달음등

궁극적으로는균형잡힌행복한삶을추구하는노력이라볼수있다. 이러한자기계발서를읽어보면주로돈과
명예를거머쥔성공한사람들의이야기를모티브로하고있다. 하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대부분이동양의
전통사상이나고대서양철학을배경으로논리를전개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창의성, 결단, 인내, 절제, 갈
등극복, 흐름, 비전, 결단, 배려, 비움, 용서등의전통적인미덕들이키워드로제시되고있는것이그예다. 자
기계발서의사상적근거가붓다, 예수,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등성현의가르침이란것이다.
이처럼자기계발서의교훈적인내용이대부분전통종교와연관이있음에도국내에서출간되는책의상당

수는외국서적을번역한것이다. 게다가원저자의경우목사나경영인, 심리학자, 컨설턴트등서구인이대부
분이다. 서구인들이동양종교를서구식으로완전히소화해동양으로역수출하고있는듯한느낌이다.
문제는 넘쳐나는자기계발서 가운데 핵심적인내용을 차지하는 비움(방하착), 쉼(휴테크) 등 전형적인 선

(禪)의논리들마저이웃종교인들이아전인수식해석을바탕으로강조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작불
교계에서그러한좋은포교소재를활용하지못하는것은아쉬움이남는다.
시중에쏟아지는자기계발서들은다분히상업적이다. 고전적인품성론(品性槥)이나산업사회시대의획일

적인성공학, 처세술, 공허한미사여구등에자리를내주고있다는비판도있다. 하지만, 장기간베스트셀러를
차지하며시민들의사랑을받고있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목사님들이불교의논리를바탕
으로자기계발서를쓸경우, 독자들은기독교를보다우월한종교로바라보게되리란것은자명하다.
따라서늦었지만, 불교계에서도수준높은자기계발서와처세술서적들이나와생활인들의시름을풀어주

고삶에대한근본적인통찰과높은비전, 올바른식견, 판단력, 결단력등을제공할수있었으면한다.
자기계발의핵심키워드를불교의관점에서조명해보고참된성공과행복의의미는무엇인지살펴본다.

불교계유일의자기계발프로그램을운영중인불교아카데미‘마이리더스클럽’의팀별토론모습.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
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
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
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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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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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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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 무 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 사 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 사 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 영 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 리 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 사 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 사 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 사 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 동 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 사 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 사 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 무 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 과 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 사 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 예 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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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에능력있다…찾는만큼보이리라
불교적시각에서바라본자기계발서6권

■시크릿
론다번저｜김우열역| 살림Biz 펴냄

<시크릿>은수세기동안소수의사람들만이알고있
었던‘부와성공의비밀’을알려준다. “우리의내면에잠
재돼있는비밀의힘을이용하면업그레이드된인생을
살수있다”고조언한다. 
또한 저자는“현재 삶 모두가 당신이 예전에 해왔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비밀’을 풀이한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비밀의힘은‘생각대로된다’와‘끌어당김의법
칙’에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부터 그것을 끌어당겨온다는 것이다. ‘생각대로
된다’는것은불교사상의‘모든것은마음먹기달렸다’
는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다르지않다. 
또한‘끌어당김의 법칙’은 불교의 업력(業力) 개념과

유사하다. 업(業) 이론에따르면우리가갖는말ㆍ생각ㆍ
행동하나하나가그나름의에너지를행사해‘악이악을
부르고 선이 선을 부른다(善因榴果 惡因苦果)’고 한다.
이모두는결국자기자신이긍정적이고행복한감정을
유지하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비밀의힘’을통해미래의삶을창조하는원
동력이‘당신’안에있다는믿음을가질때원하는바를
실제화하는창조력을지니게될것이다.

■NOW: 행성의미래를상상하는사람들에게
에크하르트톨레저｜류시화역| 조화로운삶펴냄

현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실로 어떤 존재
인지깨닫고, 자유롭게숨쉬며살아가는법을가르쳐주
는책<NOW: 행성의미래를상상하는사람들에게>. 이
책은 21세기의 영적 교사로 일컬어지는 에크하르트 톨
레의더나은삶, 더나은세계를위한지침서다. 이책은
인류의현재상태즉자신의생각과에고(ego)를자신이
라고믿는그마음이어떻게분노나질투, 불행에이르게
하는 기능장애를 만들어왔으며, 이 행성과 인류의 생존
까지 위협하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
고에고에바탕을둔현재인류의의식상태로부터벗어
나진정한자기존재를회복하고, 과거에대한집착이나
미래에대한기대가아닌지금이순간을사는자유와기
쁨을발견할때비로소진정한삶이열린다고조언한다.
불교의<벽암록> ‘내인생에서가장행복한날은오늘이
고, 내인생최고의날은바로오늘이다’와‘오온으로이
뤄진‘거짓나’는본래존재하지않는다(無我)’를설명하
는것이나다를바없다. 지금이순간을적이아닌친구
로만드는것, 거짓된자아(ego)를불태우고우리를순수
존재로현존하게하는것이야말로최고의수행이자진
정한삶일것이다.

■긍정의힘
조엘오스틴저｜정성묵역| 두란노펴냄

<긍정의 힘>은 뉴욕타임즈,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며
미국내200만부가넘게판매된책이다. 미국레이크우드교회의담
임목사이자미국차세대리더로급부상하고있는조엘오스틴목사
의대표작인이책은‘긍정’이라는아주단순한가치를기독교적인
관점에서구체적으로잘제시해주면서평범한삶을비범한삶으로
바꾸어주는매력을보여준다. 
‘비전을키우라, 건강한자아상을키우라, 생각과말의힘을발견
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
는삶을살라, 행복하기를선택하라’등최고의삶을사는단계를7
가지로 나누어, 긍정의 힘이 우리 삶에 속속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사례를통해이야기한다. 
저자는마음의힘을강조하며‘긍정’으로살라한다. 이는<화엄경>

의‘여래성기품(如槏性起品)’과원효대사의‘모두가마음아닌것은없
다(萬法唯識)’와일맥상통하는주제이다. 이책은기독교적언어로풀어
내고있지만진리는부처가얘기하는것과다름이없다. ‘마음의힘’을
믿고긍정적으로살때우리는이전보다더큰행복을얻을것이다.  

■내려놓음
이용규저| 규장펴냄

저자이용규목사는수많은영적스승들과같은얘기를하고있다.
이책은나를비우고‘내려놓음’으로써불성(佛性, 저자는‘하나님’
이라표현)으로채우는삶을살라고말한다. 우리가내려놓을때비
로소그것이진짜우리것이된다는설명이다. 
그는이책에서자신의것을내려놓게된과정과그것을내려놓은

이후에나타난놀라운변화와성과에대해말하고있다. 그리고자신
의본성을찾을때비로소행복할수있다고고백한다. 
‘내려놓음’은 불교의‘방하착(放下着)’과도 같다. ‘나’를 온전히
놓음으로써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내안의 불성을 찾는 과정이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ㆍ명예ㆍ성공ㆍ배우자ㆍ가족 등 모든 것
에 집착한다. 이것은 내가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놓고‘나’를 향하는 아상(我相)으로 꽉 찬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밝은삶을누릴수있다. 
내려놓는삶은한마디로온유함을이루는삶이다. 내생각ㆍ내욕

심ㆍ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해온 당신에게 내 안의
부처님은우리에게모든것을“내려놓으라”고말한다.  

■호오포노포노의비밀
조바이텔,이하레아카라휴렌저
황소연역| 눈과마음펴냄

많은 자기계발서들이‘성공의 지름길’로 긍정ㆍ시각
화ㆍ감정해방요법등을말하는데이책은그한계를설
명한다. 
하지만저자는‘성취의도구를내던지고그들의마음

속무한한가능성을믿는순간진짜기적이찾아온다’며
대안을 제시한다. ‘호오포노포노’란‘바로잡다, 오류를
수정하다’는 하와이어로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하고신성한생각과말ㆍ업적ㆍ행동이효능을발휘
하도록하는과정이다. 휴렌박사는“주변의모든일은
나로부터일어나기때문에온전한책임을져야한다”고
말한다. 이는‘무명으로의회고를통해진정한자아의본
체를 찾는다’는 12연기의 환멸(還滅)법과‘이것이 있음
에말미암아저것이있는것’의인과법과유사한다. 또한
이 책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상태로돌아가라고말한다. 제로상태에서는생각
ㆍ말ㆍ기억ㆍ믿음ㆍ고정관념그어느것도존재하지않
는다. 이는 <금강경>32분(分) ‘일체 유위법은 꿈ㆍ환영
ㆍ물거품ㆍ그림자와 같고 이슬ㆍ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를관하라(一檛有爲法如夢幻泡影如槜亦如電應作如
是觀)’와도비슷하다. 
‘호오포노포노의비밀’이일러주는‘미안ㆍ용서ㆍ사
랑ㆍ감사’를 통해‘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가슴으로느껴보자.

■선물
스펜서존슨저｜형선호역｜랜덤하우스펴냄

한소년이성인으로성장하면서‘세상에서가장소중
한선물’을찾아가는과정을함께따라가는여정을그리
고 있다. <화엄경>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는 구도여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연장선
이다. 그선물은어느위대한노인이들려주는신비스러
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
오와끈질긴탐색을마치고나서야찾게된다. 다름아닌

‘귀중한시간을사용하는세가지방법’이다. 바로‘현재
속에살기, 과거에서배우기, 미래를계획하기’이다. 
저자는이에덧붙여‘소명감(purpose)’을행동방법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전자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삶의
행동 방법이었다면, 후자는 주변의 행복까지 고려한 진
정한삶의의미를깨닫게해주는지침이다. 
우리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뭔가 비범하고 독특한 해

법을찾곤하지만, 소중한것은언제나평범하기그지없
는것들이다. <벽암록>은‘오늘, 지금현재가바로인생
최고의날’이라고말한다. 이책은공기와물이우리건
강을좌우하듯, 누구에게나주어진‘현재’라는평범함이
우리일생을좌우하는가장위대한선물이라는것을소
박한이야기들로일깨운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인해한국의경제적상황은악화됐다. 그결과청년실업률은점점높아지고평생직장은찾기도어려워졌다.
이러한이유때문인지대형서점자기계발서적코너에가면직장인ㆍ대학생등너나할것없이자기계발서적을읽고있는모습을볼
수있다. 이처럼많은사람들이자기계발이나성공담에열광하는이유는자기계발서를통해자기의경쟁력을높이고보다나은미래와
성공, 경제적풍요를이루기위해서일것이다. 이같이최근사람들에게많이읽히는자기계발서중에는불교에서말하는사상을담고
있는내용들이많다. 불교적시각으로6권의자기계발서를살펴본다.  글=이나은기자,  사진=박재완기자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공부와수행을위한기본적불경영어가이드로서기획된이책은천수경을첫
텍스트로했습니다. 
영어화된산스크리트어는영어로다루고, 그표기도표준적국제시스템에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신비스런비밀공식이우리들앞에펼쳐집니다.

오랫동안국내외에서불교를연구해왔고, 풍부한영어교육경험을갖춘필자가선
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
는새로운해석은우리들을감동케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참다슬기농축액

지리산자락 신비의

이

(055)963-9583
(055)355-5626

상담
문의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
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
를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
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
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21세기불자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쓰신불자한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21C불자 자가
기도법”이드디어불자님들께선을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

님들에게는필수적인경서입니다.

[차례]
제 1장-기본학습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체험수기
제 7장-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10장-불교기초지식
제11장-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東山無盡큰스님을은사로득도수계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현)여래암 주지

[논문]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외 전문분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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